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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결혼이민자들을 대상으로 이들의 언어능력과 삶의 질 수준을 파악하고 언어능력이 가족관계, 사회관계의 경
로를 통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고자 수도권 지역의 다문화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
다.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결혼이주민의 가족관계와 사회관계, 삶의 질에 대한 인식이 보통 이상이
었으며, 한국어능력은 보통수준으로 인식하였다. 둘째, 한국어능력이 가족관계, 사회관계를 거쳐 삶의 질에 영향을 미
치는 모든 경로가 유의하였다. 셋째, 고학력, 고소득, 자발만남 결혼이민자집단이 한국어능력, 가족관계, 삶의 질에 
대한 인식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넷째, 고학력 및 저학력 집단, 고소득 및 저소득 집단, 자발만남 및 중개만남 집단
의 삶의 질에 언어능력이 미치는 경로는 상이하였으나 전체적으로 가족관계의 역할이 언어능력보다 크게 나타났다.

주제어 : 언어능력, 결혼이주민, 삶의 질, 가족관계, 사회관계

Abstract  This study intends to investigate the path that their language competence impacts on the quality of 
life through family relationships and social relationships. We conducted a questionnaire survey of marriage 
immigrants, living in metropolitan areas of Korea. The results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including 
linguistic competence paths directly and indirectly through family relationships and social relationships, all paths 
that affect the quality of life has been noted. Secondly, in highly educated, high-income and spontaneous- 
marriage-immigrants population groups, relationships among linguistic competence, family relationships, social 
relationships and the quality of life were turned out to be relatively high than comparative groups. third, every 
groups investigated in this study have different paths that the linguistic competence influence the quality of life, 
but family relationship has a stronger effect on the quality of life than any other variables including linguistic 
compet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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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우리나라의 경제발전, 이민정책의 변화 등에 따라 결

혼이민자, 외국인근로자, 유학생, 북한이탈주민 등 우리

나라에 정착하여 사는 외국인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2014년 12월말 현재 국내 체류외국인은 1,797,618명으로 

우리나라 인구의 3.5%를 점유하고 있고, 이 중 장기체류 

외국인은 1,377,945명(등록외국인 1,091,531명, 외국국적

동포 거소신고자 286,414명)이었다. 이들 중 한국사회에 

정착을 목적으로 입국하는 외국인의 상당수는 결혼 이주

민으로 2014년 12월 현재 국내 등록외국인 중 13.8%인 

150,994명이며, 누적 혼인귀화자포함하면 252,501명에 달

한다[1]. 결혼이민은 1980년대 종교단체인 통일교에서 대

규모 집단 국제결혼을 통해 본격화된 이후 ‘농촌 총각 장

가보내기 운동’을 통하여 급증하였다.

한국사회에 정착한 결혼이주민은 사회적응, 인권, 자

녀교육, 경제적 어려움 등의 다양한 문제에 직면하고 있

다. 구체적으로는 이주 초기부터 직면하는 언어문제에 

따른 의사소통의 장애, 생활습관 및 문화적 차이로 인한 

가족 내 갈등, 외국인으로서 경험하는 차별과 편견, 경제

적 어려움, 자녀양육 및 교육 문제 등 많은 어려움을 순

차적으로나 병행적으로 경험하고 있다. 

결혼 이주민이 우리 사회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겪는 

문제는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전세계 모든 국가의 이주

민에게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국가간 사람의 

이동은 경제적으로 낙후된 국가에서 보다 발전된 국가로 

이주하는 형태가 일반적이므로, 이주민이 해당국의 주민

보다 대체로 학력이나 경제력이 뒤쳐진 상황에서 시작하

기 마련이다. 한편, 저학력, 저소득 계층에 대한 편견으로 

독일, 프랑스 등에서 이주민 혐오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2]. 하물며, 오랜 동안 단일민족을 강조해 온 우리나라에

서 외국인이 경험하는 사회적 차별은 드러나지 않았지만 

심각할 수 있다.   

어느 국가라도 이주민의 문제를 방치하면 커다란 사

회적 문제로 진화할 수 있다. 현실적으로 이주민에 대한 

사회적 차별, 이주민의 사회부적응이 뒤엉켜 이들 이주

민의 상황이 극단으로 악화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이 나

타나면, 이주민 자신에게는 삶의 질이 악화될 것이고, 사

회 안전과 통합 문제가 커다란 사회적 이슈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이주민의 문제가 극단적으로 악화된 이후 이를 

치유하기 위한 사회적 비용은 막대할 수 있다.

한편, 인간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건강에서부

터 경제적 그리고 사회관계까지 대단히 방대할 것이다. 

그리고 집단에 따라, 시기에 따라 당연히 변화하지만, 특

정한 시점, 특정한 집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존재할 것이다. 이처럼 특정한 요인이 복수의 변인을 매

개로 특정집단의 삶의 질을 커다랗게 변화시킬 것이라는 

추정은 기존의 연구에서 이미 입증된바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에서는 결혼 이주민의 삶의 

질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언어능력에 주목하

고자 한다. 현실적으로 결혼이주민은 상당 기간동안 제

한된 소통능력밖에 없으며, 이로 인하여 상당한 어려움

을 경험할 것이다. 

결혼이주민의 문제 해결방안도 언어에서부터 시작하

여야 할 것이다. 실제로, 세계 각국 정부는 이주민을 대상

으로 하는 다양한 언어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예를 들면, 미국의 경우 긴급하게 교육이 필요한 이민학

생(초․중등학교)들을 위한 Emergency Immigrant Education 

프로그램이 제공되고 있으며, 독일의 경우 645시간의 통

합과정(integration courses)중 이주민 독일어 교육에 600

시간을 할애하고 있고, 프랑스에서도 최대 500시간의 프

랑스어 교육이 제공되고 있다. 우리나라 정부도 지역사

회복지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회통합일반운영기관 

등을 통한 다양한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고, 한국어 교

육프로그램이 이들 기관사업의 핵심적 위치에 있다. 

각국 정부 언어지원정책의 전제처럼, 결혼이주민의 언

어능력은 사회관계망이나 기타 인적자본과 함께 유입국

에서 자신의 경제적, 사회적 위치를 유지하기 위한 핵심 

도구이자[3], 다른 사회적 자원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는 수단이 된다[4]. 즉, 언어소통이 나아지면 배우

자는 물론 가족과의 의사소통도 원활해져, 가족관계가 

긍정적으로 변화할 것이다. 나아가 외부사람과도 원활하

게 소통할 수 있어 사회관계도 긍정적으로 변모될 것이

다. 궁극적으로는 언어능력은 가족관계와 사회관계의 향

상을 매개로 이들의 삶의 질을 근본적으로 변모시킬 것

이다. 이러한 변화는 개인적 특성, 즉 경제적 상황, 학력 

그리고 배우자 만남형태에 따라 다소 상이할 수 있다. 즉, 

개인적 특성이 언어능력, 가족관계, 사회관계 그리고 삶

의 질에 미치는 경로와 관계성의 강도에 영향을 미치는 

조절변수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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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적으로 조망하면, 본 연구가 제시하고자 하는 언

어능력, 가족 및 사회관계 그리고 삶의 질에 대한 관계성 

추정이 거시적 관점에서 심층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관찰 변인간 관계에 대하여 상반된 연구결과가 제시되

기도 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결혼이민자들의 언어

능력이 가족관계와 사회관계를 매개로 하여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의 유효성을 심층적으로 검증하고자 

한다. 나아가, 결혼 이주민의 개인적 특성(예: 학력, 경제

력, 만남형태 등)에 따라 본 연구에 포함된 변인간의 관

계가 어떠한 형태로 연동되고 있는지(집단간 경로 상이

성 분석)도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결혼이주

민 집단별 맞춤형 지원프로그램 개발에 활용될 수도 있

을 것이다. 

2. 이론적 고찰

2.1 삶의 질의 개념

삶의 질은 개인과 사회 모두에게 중요한 개념이며, 접

근하는 시각에 따라 다양하게 설명되고 있다. 아울러, 인

간은 복잡한 존재여서 삶의 질은 시대와 공간을 초월하

는 절대적인 개념이라기보다는 한 사회의 정치, 경제, 사

회, 문화의 수준과 구성원들의 가치관과 관습에 영향을 

받는 상대적인 개념이며, 학자와 시대에 변화하는 유동

적인 개념이기도 하다[5]. 

삶의 질은 사회적 조건 및 제도와 사회구성원 간 상호

작용의 결과를 반영하는 것으로서 개인의 삶을 가치 있

고 윤택하게 만들어주는 만족감으로 파악할 수 있다[6].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삶의 질의 개념이 객관적 상황조건

보다는 주관적 요소 즉, 인간의 질에 역점을 두는 방향으

로 진화하고 있다. 예를 들면, Campbell(1981)은 삶의 질

은 다양성이며, 개인의 경험을 포함한 신체적, 심리적, 사

회적 영역의 안녕상태라 정의하였다[7]. 세계보건기구

(WHO, 1993)에서는 삶의 질을 개인의 삶의 문화와 가치

체계의 맥락 속에서 자신의 삶의 위치 인식이라고 한다

[8]. 

선행연구에 의하면 객관적인 삶의 질과 주관적 삶의 

질 간에는 상관관계가 높지 않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음

(-)의 상관관계를 나타나기 때문에 삶의 질은 전적으로 

주관적 현상이다[9]. 그러나 주관적 삶의 질은 개인이나 

집단이 자신의 객관적 삶의 조건을 어떻게 인지․평가하

는가에 달려 있기 때문에 객관적 삶의 조건들은 주관적 

삶의 충분조건은 아니라도 필요조건으로 보아야 한다

[10]. 

2.2 삶의 질에 대한 영향요인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면 건강상태, 

학력 등 개인적 요인에서부터 경제적 상황 그리고 사회

적 요인까지 대단히 다양하다. 실제로 여러 변인이 특정 

집단의 삶의 질에 병행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빈

번할 것이다. 그러나 보편적이지는 않지만 특정 변수가 

삶의 질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본 연구에서는 결혼이주민의 경우는 연령별 집단

이나 소득계층별 집단과는 다르게 삶의 질에 영향을 미

치는 결정적 요인이 존재할 것으로 가정하고, 이를 언어

능력으로 보았다. 즉, 언어능력의 향상에 따라 통상적으

로 모든 집단에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예: 가족관계, 사

회관계 등)을 긍정적으로 향상시키고, 궁극적으로는 삶

의 질이 제고될 것으로 보았다. 만약, 본 연구의 이론적 

모형이 계량적으로도 적정성을 갖추는 것으로 나타나면, 

각국 정부가 이주민에게 지원하는 언어능력 프로그램에 

대한 타당성을 일정수준 부여하게 될 것이다. 

아울러, 본 연구에서는 결혼 이주민의 경제력, 학력, 

만남형태 등 개인적 특성은 상기에서 언급된 변인간의 

관계성을 조절하는 변수로 보았다. 즉, 만남형태가 중개

업소가 아니라 자발적이면, 우리나라에서 거주하기 위한 

준비기간이 비교적 장기이고, 우리사회적응을 위한 자세

도 적극적일 것이어서 언어와 다른 요인간의 관계가 보

다 명확하게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경제적이나 학

력도 언어습득능력을 빠르게 향상시키는 요인일 것으로 

보여, 고소득계층, 고학력 계층을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 

연구모형의 적합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날 것으로 추

정된다.

2.2.1 개인특성과 삶의 질

개인에게 내재된 특성이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것

은 당연하며, 이미 수많은 경험적 연구가 이를 입증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언어습득에 영향을 미치고, 나아가 

연구모형 전반에 영향을 미칠 변수로서 경제력, 학력, 만

남형태를 선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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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이주민의 경제력은 언어학습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조성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예를 

들어, 언어와 가족관계간의 관계성이 경제력이 하위인 

이주민보다는 경제력이 상위층에 속하는 이주민 그룹에

서 보다 명확하게 나타날 것으로 판단된다. 

물질적인 부가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칠 것에 대해서는 

상당한 논란이 있다. Diener(2000)는 국가 간의 샘플에 

있어서 1인당 소득과 주관적인 복리가 긍정적으로 나타

났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11]. 반대로 Easterlin(1995)

은 상대적으로 부유한 국가에서는 소득이 행복에 영향을 

크게 미치지 않는다고 하였고[12], 이처럼 상반된 연구결

과는 삶의 만족이 상대적이어서, 결혼이민자의 집단에서 

소득의 영향을 심층적으로 조사하여야 할 필요성을 보여

주고 있다.

같은 맥락에서 학력도 삶의 질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학력을 갖춘 사람이 언어학습능

력이 뛰어나고, 이에 따라 다른 변인간의 관계도 보다 명

확하게 나타날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김명준(2011)의 

연구를 보면, 결혼이민자의 최종학력과 한국어능력은 정

(+)적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었다[13].

배우자 만남의 형태도 삶의 질 전반에 영향을 미칠 것

이다. 결혼이주민의 경우, 대체적으로 모국에서 한국에서 

온 배우자를 중개업소를 통하여 짧은 시간동안 만난 후, 

결혼으로 진행되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따라서 결혼 

당사자 개인이 결혼 자체에 대한 정신적 준비가 부족한 

경우가 빈번할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지인의 소개나 그 

밖의 여유롭고, 자유로운 방법으로 배우자를 만난 사람

은 보다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배우자를 판단하고 결혼

여부를 결정한 후 일정기간 준비기간을 거쳐 한국행을 

택한다. 따라서 자의적으로 한국 사회적응에 대한 준비

기간이 길며, 한국어 습득의지도 다른 그룹에 비해 강할 

것이고, 이에 따른 연쇄 효과도 보다 명확하게 나타날 것

으로 추정된다. 여성이 배우자를 만난 경위와 부부생활

만족도의 관계를 보고한 선행연구에서는 결혼중개업체

를 통한 경우 결혼 전 제공된 배우자에 대한 정보가 현실

과 다른 경우가 많아 결혼중개업을 통하지 않은 여성에 

비해 부부생활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14].

2.2.2 언어능력과 삶의 질

이주민 집단에게 언어능력은 다른 요인을 매개로 간

접적으로는 물론 직접적으로도 삶의 질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한국어구사능력이 삶의 만족도에 유의미하

다는 결과도 있으나[15], 유의미하지 않다는 결과도 존재

한다[16]. 정대용(2011)의 연구결과를 보면, 한국어 문해

교육이 자신감 향상, 자녀와의 관계개선 및 사회활동 참

여에 이르기까지 영향을 주어 자신의 삶의 가치를 높이

는 역할을 하고 있었다[17]. 기존 연구결과가 언어능력과 

삶의 질의 관계를 부정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긍정하는 

논문의 수가 더 많고, 이의 관계를 간접적으로 지지하는 

논문이 상당하다. 따라서 두 변인 사이에 직접적 관계가 

존재할 것이라고 가정에는 논리적 흠결이 적어 보인다. 

2.2.3 가족관계와 삶의 질

모든 집단에서 가족관계가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칠 것

으로 추정할 수 있다. 단지, 집단에 따라 그 정도가 상이

할 것이다. 결혼 이주민은 국내에 다른 지인이 없어 가족

이 가장 중요한 사회적 지지목이 될 것이어서, 다른 인구

집단과 비교하여 보다 높은 관계성을 띨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나타난 연구결과도 이와 같은 추정을 간접적으

로 지지하고 있다. 

노인을 대상으로 한 김용길(2013)의 연구에서 가족들

과 관계의 만족도에 따라 삶의 질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

었고[18], 노인의 삶의 질 영향요인에 대한 메타분석을 

수행한 신성일(2012)의 연구를 보면, 부부관계와 가족지

지가 삶의 질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

2.2.4 사회관계와 삶의 질

현재까지 나타난 삶의 질 관련 연구결과는 거의 모든 

인구집단에서 사회관계는 어떠한 형태로든 삶의 질에 커

다란 영향요인으로 간주되고 있다. 친구나 동료 등에 의

하여 제공되는 정서적(평안함, 자아 존중감을 갖게 해 주

는 것), 인지적(정보나 충고를 제공해 주는 것), 물질적 

지원을 포괄하는 사회적 지원은 스트레스와 같은 것을 

예방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경험적 연구도 사회적 관계망은 광범위한 스트레스 

생활사건으로부터 비롯되는 불행한 결과를 감소시키고, 

개인의 심리적 안녕에 기여하며[20], 이주 현지인과 접촉

을 많이 하면 할수록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기술

의 학습이 촉진되어[21], 일반적인 적응과 만족수준이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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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한다는 결과들이 보고되었다[22]. 하태희(2012)연구에

서도 사회적 지지가 중년남성의 삶의 질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었다[23].

3. 연구설계

3.1 연구모형 및 경로의 설정

선행연구결과를 종합해 보면, 언어능력은 다양한 경로

를 통하여 삶의 질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보인다. 특히, 언어능력이 가족관계, 사회관계 요인

을 매개변수로 하여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가

정할 수 있으나, 경험적 연구는 제한적이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변인 간의 관계성과 이의 경로를 파악하고자 

다음과 같은 연구모형과 경로를 설정하였다.

[Fig. 1] Research Model

경로 1 : 언어능력 → 삶의 질

경로 2 : 언어능력 → 가족관계 → 삶의 질

경로 3 : 언어능력 → 사회관계 → 삶의 질

경로 4 : 언어능력 → 가족관계 → 사회관계 → 삶의 질

3.2 조사도구

연구대상 결혼이민자의 한국어능력은 일상생활 활용

정도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일상생활 언어능력 요인분석

결과 일상생활 언어능력의 1개 요인으로 나타났다. 가족

관계와 사회관계 척도는 김은실(2007)이 결혼이민여성의 

상황에 맞게 구성한 척도를 사용하였다[24]. 구체적으로 

가족관계와 친구나 이웃지지 문항으로 사회적 지지를 포

함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주관적인 삶의 질을 평가하기 

위하여 민성길 등(2000)이 개발한 한국판 세계보건기구 

삶의 질 간편형척도(WHOQOL-BREF)를 수정하여 사용

하였다[25].

3.3 자료의 수집 및 연구대상의 특성

본 연구는 우리나라 결혼이민자들을 대상으로 이들의 

언어능력과 삶의 질 수준을 파악하고 언어능력이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가족관계, 사회관계를 중심

으로 밝히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수도권 지역의 

다문화 결혼이주자들 중 남성과 한국어에 익숙한 조선족

을 제외한 모집단을 설정하고, 유의표출을 통해 설문조

사 대상을 선정하였다.

서울과 경기의 수도권 여성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보면 다음

과 같다. 이주 전 모국을 보면, 베트남이 162명 50.8%로 

가장 많았고, 중국한족 76명 23.8%의 순을 보였다. 본인

학력은 고졸 125명 39.2%로 가장 많았고, 중졸 68명 

21.3%, 대졸 50명 15.7%의 순을 보였다. 배우자 학력은 

고졸 148명 46.4%로 가장 많았고, 전문대졸과 대졸이 각

각 50명 15.7%의 순을 보였다. 연구대상 결혼이민자의 

연령은 평균 31.1세로 나타났고, 한국이민 기간은 평균 

약 5년, 결혼기간도 약 5년 2개월 정도로 나타났다.

　 frequency percent

 homeland

China 76 23.8

Vietnam 162 50.8

Philippines 42 13.2

Japan 10 3.1

Cambodia 8 2.5

Mongolia 3 .9

Thailand 3 .9

USA 3 .9

others 12 3.8

education

elementary 

school
18 5.6

middle school 68 21.3

high school 125 39.2

junior college 36 11.3

university 50 15.7

graduate school 19 6.0

non-response 3 .9

total 319 100.0

　 N mean SD

age 313 31.1 7.4 

immigration 

year
255 2009.0 4.6 

marriage year 280 2008.8 5.2 

<Table 1> demographic characterist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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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결과 분석

본 연구에서 삶의 질 결정요인으로 선정한 변수들의 

기술통계량을 보면, 가족관계와 삶의 질이 각각 3.63, 

3.56으로 절대값의 관점에서 보통 이상으로 나타났으며, 

사회관계 3.40보다 상대적으로 높았고, 한국어능력은 

3.11로 보통수준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N mean SD

linguistic competence 313 3.11 0.83 

family relationships 319 3.63 0.83 

social relationships 319 3.40 0.80 

quality of life 319 3.56 0.73 

<Table 2> descriptive statistics 

4.1 삶의 질 영향경로 구조분석

4.2.1 기본모형

구조방정식 모형분석에서 최대우도법(Maximum Likelihood)

을 사용하여 측정된 변수(외생변수)들과 공통요인(내생

변수) 간의 상호 인과적 관계 모형을 추정하였으며, 인과

모형에서 표준화된 계수들의 유의수준은 0.05를 기준으

로 하였다. 공분산 구조분석에서 적합성 검증은 모델의 

부합지수와 경로계수에 의해 검증하였다. 전체 설문조사 

응답자를 대상으로 연구모형에서 설정한 구조모형 즉, 

한국어능력, 가족관계, 사회관계, 삶의 질로 이어지는 경

로를 분석한 결과 모형의 적합도지수는 다음과 같다. 

X2/df은 2.528, NFI는 0.879, CFI는 0.922, RMSEA는 

0.069 등으로 본 연구에서 설정한 모형의 적합도가 CFI

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권장하는 값을 충족시키고 있었지

만 NFI는 충족시키지 못하였다. 그러나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의 중요성은 측정요인의 예측에 있고, 적합도지수도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으로 판단되었다.

goodness

-of-fit 

  X2/df RMSEA NFI CFI

621.900(246) 2.528 0.069 0.879 0.922

<Table 3> goodness-of-fit index 

각 요인들 간 관계에 대한 연구가설 검증결과는 다음

과 같이 <Fig. 2>로 정리할 수 있다.

결혼이민자의 한국어능력이 가족관계와 사회관계의 

경로를 통해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모형의 경로

계수는 <Table 9>, 직간접 효과는 <Table 10>과 같다. 

결과를 보면, 한국어능력은 가족관계, 사회관계, 삶의 질

에 영향을 미쳤고, 가족관계도 사회관계와 삶의 질에 영

향을 미쳤으며, 사회관계 또한 삶의 질에 영향을 미쳤다. 

따라서 경로 1(언어능력 → 삶의 질), 경로 2(언어능력 → 

가족관계 → 삶의 질), 경로 3(언어능력 → 사회관계 → 

삶의 질), 경로 4(언어능력 → 가족관계 → 사회관계 → 

삶의 질)가 모두 유의미한 경로로 나타났으나, 직간접효

과를 고려하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Fig. 2] structural equation model
 

　 　 　
Esti- 

mate
S.E. C.R. P

linguistic

competence
→

family

relationships
0.250 0.052 4.045 ***

linguistic

competence
→

social

relationships
0.199 0.045 3.46 ***

family

relationships
→

social

relationships
0.449 0.059 7.13 ***

linguistic

competence
→

quality of

life
0.181 0.039 3.824 ***

family

relationships
→

quality of

life
0.604 0.062 9.425 ***

social

relationships
→

quality of

life
0.188 0.057 3.393 ***

<Table 4> path coefficient 

언어능력이 가족관계, 사회관계, 그리고 삶의 질에 유

의한 영향을 미친 결과는 한국어구사능력이 삶의 만족도, 

심리적 안녕감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연구[26], 이주

민의 한국어 수준이 가족건강성에 영향을 미쳤다는 연구

[27], 의사소통능력이 사회적 지지에 영향을 미쳤다는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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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28] 등을 지지하고 있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본 연

구에서 설정한 언어능력이 삶의 질로 이어지는 경로가 

전체적으로 작동하고 있었다. 한편, 언어능력이 삶의 질

에 미치는 전체영향은 직접효과 0.181보다 간접효과 

0.209가 크게 나타나고 있어, 언어능력이 삶의 질에 영향

을 미침에 있어서 가족관계와 사회관계가 커다란 매개역

할을 하였고, 특히 가족관계의 중요성이 큼을 보여주었다. 

가족관계가 직접 효과만으로도 삶의 질에 미치는 영

향이 언어능력보다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족

관계를 삶의 질을 결정하는 요인으로 보아야 한다. 아울

러, 인어능력이 가족관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긍정

적인 영향을 미치나, 회귀계수가 높지 않다. 그러므로 제

3의 요인이 가족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linguistic

competence

family

relationships

social

relationships

total effect

family relationships 0.250 0 0

social relationships 0.311 0.449 0

quality of life 0.390 0.688 0.188

direct effect

family relationships 0.250 0 0

social relationships 0.199 0.449 0

quality of life 0.181 0.604 0.188

indirect effect

family relationships 0 0 0

social relationships 0.112 0 0

quality of life 0.209 0.084 0

<Table 5> direct-indirect effect

4.2.2 학력 집단 간 영향경로 차이점 분석

삶의 질 결정요인의 경로 관계를 고학력 집단과 저학

력 집단으로 구분하여 영향경로의 차이를 비교해보았다.

학력집단별 분석결과를 보면, 고학력 집단의 경우 삶

의 질은 경로 1(언어능력 → 삶의 질), 경로 3(언어능력 

→ 사회관계 → 삶의 질)이 유의하였으나, 가족관계, 가족

관계→사회관계의 삶의 질 경로가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반면, 저학력 집단의 경우 언어능력, 언어능력과 

가족관계, 언어능력과 사회관계, 언어능력과 가족 및 사

회관계가 모두 유의미한 경로였다. 이러한 결과는 고학

력집단의 경우, 언어능력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낮음을 

보여주었는데 이는 고학력 이민자들은 상대적으로 높은 

비언어적 소통능력을 가지고 있어, 한국어능력이 상대적

으로 삶의 질에 낮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된다. 특

히 사회관계 등이 언어 외적인 요인에 의해 형성되는 것

으로 판단된다. 

classification
고학력집단

Estimate S.E. C.R. P

linguistic

competence
→

family

relationships
0.139 0.071 1.262 0.207

linguistic

competence
→

social

relationships
0.194 0.07 2.04 0.041

family

relationships
→

social

relationships
0.502 0.134 4.258 ***

linguistic

competence
→

quality of

life
0.149 0.054 1.693 0.091

family

relationships
→

quality of

life
0.453 0.118 3.675 ***

social

relationships
→

quality of

life
0.312 0.096 2.735 0.006

classification 저학력집단

linguistic

competence
→

family

relationships
0.290 0.073 3.818 ***

linguistic

competence
→

social

relationships
0.219 0.057 3.018 0.003

family

relationships
→

social

relationships
0.433 0.063 5.618 ***

linguistic

competence
→

quality of

life
0.202 0.053 3.535 ***

family

relationships
→

quality of

life
0.644 0.073 8.526 ***

social

relationships
→

quality of

life
0.146 0.076 2.25 0.024

<Table 6> path coefficient by education group 

4.2.3 경제력 집단 간 영향경로 차이점 분석

삶의 질 결정요인의 경로 관계를 고소득 집단과 저소

득 집단으로 구분하여 영향경로의 차이를 비교해보았다.

소득집단별 분석결과를 보면, 고소득 집단의 경우 삶

의 질은 경로 1(언어능력 → 삶의 질), 경로 2(언어능력 

→ 가족관계 → 삶의 질), 경로 4(언어능력 → 가족관계 

→ 사회관계 → 삶의 질), 가족관계, 가족관계→사회관계

의 삶의 질 경로가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저소득 

집단의 경우 경로 1(언어능력 → 삶의 질)만이 유의한 경

로였고, 가족관계에서 삶의 질 경로가 중요한 영향을 미

치고 있었다. 고소득집단의 경우 언어능력이 사회관계로 

이어지는 경로가 작동하지 않았던 반면, 저소득집단의 

경우 언어능력과 가족관계, 사회관계와 삶의 질간 연관

성이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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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집단의 경우 언어능력을 통해 이민자가 독자적으

로 사회관계를 형성하는 반면에, 고소득집단의 경우는 

사회관계의 형성이 언어능력 이외에도 가족 등의 지지를 

통해 형성될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저소득집단

의 경우는 사회관계가 비교적 획일적으로 낮게 형성되어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classification
high income group

Estimate S.E. C.R. P

linguistic

competence
→

family

relationships
0.253 0.071 2.723 0.006

linguistic

competence
→

social

relationships
0.114 0.05 1.319 0.187

family

relationships
→

social

relationships
0.508 0.081 4.771 ***

linguistic

competence
→

quality of

life
0.338 0.062 4.52 ***

family

relationships
→

quality of

life
0.447 0.101 4.739 ***

social

relationships
→

quality of

life
0.199 0.127 2.22 0.026

　classification low income group

linguistic

competence
→

family

relationships
0.149 0.105 1.343 0.179

linguistic

competence
→

social

relationships
0.337 0.113 3.214 0.001

family

relationships
→

social

relationships
0.281 0.118 2.722 0.006

linguistic

competence
→

quality of

life
0.226 0.07 2.367 0.018

family

relationships
→

quality of

life
0.668 0.096 5.421 ***

social

relationships
→

quality of

life
0.032 0.065 0.334 0.738

<Table 7> path coefficient by income group

4.2.4 만남형태 집단 간 영향경로 차이점 분석

삶의 질 결정요인의 경로 관계를 자발만남과 중개만

남으로 구분하여 영향경로의 차이를 비교해 보았다.

만남형태별 분석결과를 보면, 자발만남의 경우 본 연

구에서 설정한 모든 경로에서 유의미 하였으며, 가족관

계, 가족관계→사회관계에서 삶의 질로 이어지는 경로가 

중요하게 나타났다. 중개만남의 경우 경로 1(언어능력 → 

삶의 질), 경로 2(언어능력 → 가족관계 → 삶의 질)가 유

의미하였고, 가족관계의 영향력이 더욱 크게 나타났다. 

자발만남과 중개만남의 차이는 사회관계가 삶의 질에 영

향을 미치는 가에 있었고, 중개만남의 경우 상대적으로 

사회관계가 낮게 형성되어서, 삶의 질이 가족관계에 의

해 크게 좌우되고 있었다. 

classification
voluntary meeting group

Estimate S.E. C.R. P

linguistic

competence
→

family

relationships
0.237 0.069 2.87 0.004

linguistic

competence
→

social

relationships
0.166 0.061 2.079 0.038

family

relationships
→

social

relationships
0.364 0.078 4.249 ***

linguistic

competence
→

quality of

life
0.165 0.049 2.489 0.013

family

relationships
→

quality of

life
0.525 0.074 6.311 ***

social

relationships
→

quality of

life
0.258 0.072 3.428 ***

classification agecies meeting group

linguistic

competence
→

family

relationships
0.209 0.086 2.114 0.035

linguistic

competence
→

social

relationships
0.197 0.064 2.2 0.028

family

relationships
→

social

relationships
0.533 0.083 5.265 ***

linguistic

competence
→

quality of

life
0.258 0.062 3.578 ***

family

relationships
→

quality of

life
0.747 0.107 6.865 ***

social

relationships
→

quality of

life
0.027 0.106 0.308 0.758

<Table 8> path coefficient by form of meeting group

5. 요약 및 결론

우리나라 결혼이민자들을 대상으로 이들의 언어능력

과 삶의 질 수준을 파악하고 언어능력이 삶의 질에 영향

을 미치는 경로를 가족관계, 사회관계를 중심으로 밝히

고자 수도권 지역의 다문화 결혼이주자들 중 여성과 조

선족을 제외하고 유의표출에 의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

다. 그 결과를 요약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결혼이주민의 가족관계와 사회관계, 삶의 질에 

대한 인식이 보통 이상이었으며, 이들 중 사회관계는 상

대적으로 낮았다. 한국어능력은 보통수준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한국어능력이 가족관계, 사회관계를 거쳐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경로가 유의하였고, 영향력의 

크기는 가족관계가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가족관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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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관계에 미치는 영향의 순으로 나타났고, 회귀계수를 

종합적으로 분석하면 가족관계가 삶의 질에 가장 핵심적

인 요인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삶의 질을 결정하는 요인

으로 언어능력은 제한적인 영향만을 갖춘 것으로 판단되

었다.

둘째, 고학력 집단과 저학력 집단의 언어가 삶의 질에 

미치는 경로는 상이하였으나 전체적으로 가족관계의 역

할이 크게 나타나 결혼이민자 사회통합전략이 가족관계

에 초점을 둘 필요성이 있음을 보여주었다. 고학력집단

의 경우, 언어능력이 가족관계와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

지 못하고 있는 것은 저학력집단의 한국어 교육에 더 많

은 비중을 두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셋째, 월소득 200만원 이상 고소득 결혼이민자들의 언

어능력이 사회관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

치고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소득이민자들의 경우 언

어능력, 가족관계, 삶의 질이 중요한 경로로서 언어능력

과 가족관계 제고를 위한 전략이 유효하였던 반면에 저

소득 집단의 경우는 언어능력과 가족관계, 사회관계와 

삶의 질의 경로가 유효하지 않아 가족관계 제고 자체를 

위한 전략이 보다 유효할 것으로 보인다. 

넷째, 자발만남 결혼이민자들의  삶의 질은 모든 경로

에서 유의하였고, 중개만남 집단의 삶의 질은 언어능력, 

가족관계에 의해 결정되고 사회관계의 영향이 통계적으

로 유의하지 않았다. 이는 중개만남 결혼이민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가족관계 형성에 중점을 두어야 함

을 시사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결혼이주민의 언어지원프로그램은 정책

적으로 매우 유효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이주

민의 삶의 질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론을 내리

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인다. 왜냐하면 직간접 효과를 종

합해보면, 가족관계가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이 다른 변

인보다 컸다. 또한 가족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써 

언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기는 하나, 핵심적 요인으로 

보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언어프로그램에 대한 정책적 지원은 제한적 의미만을 가

지고 있다. 이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언어지

원정책 이외의 프로그램도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즉, 획

일적인 언어지원프로그램보다는 표적 집단에 따라 차별

화된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고, 이는 가족관계와 사회

관계 형성 프로그램과 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보여

주었다. 따라서 우리 정부는 이주민의 언어지원프로그램

을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가족관계를 강화시킬 수 

있는 지원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언어와 가족 및 사회관계

를 동시에 제고할 수 있는 정책혼합에 관심을 가질 필요

가 있다.  

본 연구는 수도권에 거주하는 결혼이민자들을 대상으

로 언어능력에서 삶의 질로 이어지는 경로를 분석한 연

구로서 결혼이민자의 학력, 경제력, 만남형태에 따라 이

러한 경로가 차별화될 수 있음을 규명한 의의를 가진다. 

이러한 의의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거주 결혼이민자로 대

상을 한정하였고, 임의표출방식으로 표본추출을 수행함

으로써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또한 

언어능력, 배우자 중심의 가족관계, 친구 및 이웃 중심의 

사회관계, 삶의 질의 변수에만 한정한 연구로서 향후에

는 연구모형을 보다 다양한 변인을 포함시켜 결혼이민자 

삶의 질 제고방안을 명확히 규명할 필요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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